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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한 소고
A View on the Guarantee of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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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문화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며, 문화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정받고 있다. 문화권이란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권

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으로 차별과 소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그것은 아직도 권리로서의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

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주장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장애인 문화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된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한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 문화지원을 전담하는 

독립된 장애인문화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문화욕구에 관한 전국단

위의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 중심어 :∣장애인 문화권∣권리 보장∣적극적 조치∣문화바우처∣

Abstract

The culture is an integral factor when we deal with the quality of life of members of society, 

and the cultural right  is accepted as the basic right. However,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in our society stays in the conditions of the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by social prejudices 

and barriers against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at results from the lack of understanding as 

a righ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urther raise awareness about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as the basic human right, make it clear to be a universal right based on that, and insist 

on implementing 'Affirmative Action' for actualizing the disabled's cultural right to equality. 

The political 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to guarantee and realize the cultural right of the 

disabled are as follows. First, the target extent of cultural voucher system should be expand to 

not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guarantees and near poverty groups, but all the 

disabled. Second, to take full charge of the cultural support of the disabled as a independent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affiliated 

'Bureau of Cultur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rd, the nationwide survey on cultural 

activities and desires of the disabled periodically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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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13년 12월 30일에 제정된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

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

의 총체를 말한다[1]. 문화는 UN이 천명한 바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이며 문화생활의 향유는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논함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과거의 문화․여가활동은 일부 계층만이 누리는 소

비성향의 문화로 여겨져 왔으며, 특히 장애인들은 철저

히 문화의 소외 계층으로 차별당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

었다.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물리적인 환경

장애, 경제활동의 위축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2].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신적,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이 시대적으로 중요

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향유는 이제 보편적인 

삶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문화적 욕구와 그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며, 문화적 생활 및 

여가생활 실현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세

계적인 흐름 안에서 장애인도 문화예술교육과 향유에

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3].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에는 “누구든지 성별․종

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

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4조는 “장

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

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4].

그러나 장애인의 문화 활동에 대한 이러한 법적 근거

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삶의 문제는 여전히 정

책대상의 주변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1년 장애인 실태

조사’에서 지난 1주일 동안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

동에 대해 알아본 결과, ‘TV시청’이 전체의 96%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해외여행 참여’가 4.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V시청, 가사일, 친구․친척 만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다른 문화 및 여가활동은 낮은 비율로 

나타나, 장애인들이 다양한 문화 및 여가활동에 참여하

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약간 불만족한

다’와 ‘매우 불만족한다’가 전체의 60.5%로 나타났으며, 

‘약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는 39.5%로 나타나 

불만족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5]. 이는 장애인복

지 정책 및 집행과정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경우 경제우

선의 논리에 의해 생존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권리로

서 인정받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즉 최근까지의 

장애인복지 영역의 정책이나 서비스가 주로 의료나 고

용, 재활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문화․예술분야를 상대

적으로 소홀히 취급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장애인 문화권은 장애인들의 부차적인 권리가 아닌, 

경제권, 이동권, 교육권 등의 권리와 함께 장애인의 삶

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차별

과 소외를 당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인 제도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6].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주

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문화권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

로서 강조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인

간의 권리라는 인식의 제고와 함께 그에 기반한 보편적 

권리임을 분명히 하고,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시행을 주장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근거들을 고찰하고, 우리나라 장

애인의 문화 활동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해 보고자 한

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문화권의 적극적 보장과 실

현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장애인 문화권에 대한 이해

1. 장애인 문화권의 개념과 법적·제도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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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은 시민들이 문화향수를 위해 필요한 각종 문

화적 생산수단을 공적으로 확보하고, 문화적 활동에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7]. 

문화권이라는 개념은 전후 유네스코(UNESCO)를 중

심으로 연구되었다. 유네스코는 ‘문화적 필요’의 내용을 

회의, 보고, 선언, 권고 등을 통해 점진적이고 지속적으

로 밝히면서 문화적 기본권에 대한 인식을 강조해 왔

다.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보고서(World Culture Report)

에서는 ‘국가의 정책은 문화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해야 하며, 문화권의 신장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정

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로 규정해야 한다’라고 

명시해 두면서 문화예술을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

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말 이후 진

행되어온 민주화와 더불어 시민사회의 문화적 권리가 

헌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시

민사회의 요청에 의해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문화정책의 기본 원리화 하기 위한 문화헌장을 제

정하였다[4]. 

또한 문화적 권리는 인권과 함께 강조되어, 1948년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27조에는 “모든 사람은 공동체

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

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

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

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문화생활에 대한 권

리를 명시하고 있다. 1998년 우리나라 정부에 의해 제

정 선포된 ‘한국장애인인권헌장’ 제1조에서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교육 및 문화 생활

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제7조에서 “장애인은 문화, 예술, 체육 및 여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장애인의 문화

생활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문

화적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다[4].

장애인 문화권은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

동(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창

작활동 등)에 있어서 어떠한 제약이나 차별이 없어야 

하며, 이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일반인과 동일하게 그 기

회를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앞서 언급한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이 내포하는 

의미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문화향유를 위한 문화 활

동에 침해받거나 제약을 받지 않을 기본적인 권리가 있

음을 뜻한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

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

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문화생

활에서의 장애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문

화환경 정비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

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

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2007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제7절(문화․예술) 제16조 3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

기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제정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이 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취약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제3조(문화

예술교육의 기본원칙) 2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

주 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

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평등권을 명시하였

다[4].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장애인의 문

화예술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이때부터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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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동권과 접근권, 정보접근권 등이 다소 개선되면서 

문화 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도 더욱 증대되기 시작

하였다[2].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05년 12월에 장애

인 체육전담부서를 설치하였고, 장애인의 문화향수권 

및 창작활동 지원·확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직제 시행규칙을 개정(2009.1.1.)하고, 

기존의 「장애인체육과」에 장애인의 문화업무를 추가

하여 「장애인문화체육과」로 확대·개편한 바 있다. 

이처럼 장애인 문화권과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

반은 마련이 되었으나 법적 실효성은 미미하고 또한 문

화체육관광부 내 장애인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부재로 

인하여 비체계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

다[9].

2. 장애인 문화권의 의의
장애인 문화권은 장애인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을 통해 주체성을 가지고 

문화적 욕구를 표현하고,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을 개발

함으로써 자기 삶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한 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문화 활동에의 참여기회 확대는 장애인들의 여가

선용 및 여가기능 향상을 통하여 심리적․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사회참여 및 사회적 기

능 향상을 통하여 사회적 재활을 촉진시킨다. 문화예술

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의 

긍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13].

또한 문화예술 영역은 장애인들이 사회적 재활을 통

해 전문적 직업군으로 양성될 수 있는 좋은 영역이다

[7]. Paulson(1982)은 일반적이고 직업적인 범주 내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은 체

험하고, 느끼고, 사고하는 과정으로 기능의 저하로 인하

여 사회적 기능향상에 대한 욕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문

화예술교육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8]고 말한다.

따라서, 장애인 문화권 실현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

상,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통한 자립생활, 역량강화 성취

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통합에 긍정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활동의 참여는 치유의 과정으로 

장애라는 장벽을 넘어 개개인의 잠재된 능력과 힘을 일

깨워 그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

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7]. 

그림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당위성[4]

Ⅲ. 장애인 문화 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1990년대 들어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표

를 위해 제시한 “문화 복지”정책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21세기의 화두로

서 문화는 모든 국민의 삶에 문화 복지와 문화적 가치

를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문화 

복지 욕구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창조력 있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인정받는 것은 개인의 역량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더욱

이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문화적 욕구에 대한 

충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6]. 

아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술관람’에서 비장

애인의 의향률과 참여율의 차가 8%인 반면 장애인의 

경우 그 차가 19.9%로 조사되었다. 또한 비장애인과 장

애인의 문화 활동 참여율 격차가 47.7%로 높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는 장애인의 문화예술지원을 전담하는 체제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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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욕구 및 참여 실태[9]
(단위: %)

구분

문화 활동 의향률 문화 활동 참여율

비장애인
(A)

장애인
(B)

격차
(A-B)

비장애인
(A)

장애인
(B)

격차
(A-B)

예술관람  73.8 38.0 35.8 65.8 18.1 47.7
문화시설 이용 54.9 32.5 22.4 41.9 22.9 19.0
역사문화유적

지방문 79.9 45.1 34.8 51.4 17.7 33.7
문화예술교육 19.6 13.7   5.9   7.7   2.3  5.4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

회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시행하였던 장애

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결과보고서[15-17]에서도 

장애인들이 문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 2]는 장애인 문화예술향수 지원사업 참여자들에게 

문화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다중응답)에 

대하여 3년 동안 매년 조사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경

제적 문제와 사회 편의시설의 문제가 장애인이 문화예

술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계속해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장애인의 문화 생활 어려운 요인 
(단위: %, 괄호안은 빈도(명))

2010년 2011년 2012년
비용이 많이 든다 39.7 51.0(133) 47.6(354)
교통이 불편하다 41.2 39.5(103) 40.2(299)
정보가 부족하다 42.6 32.6(85) 32.3(240)
이동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20.6 30.3(79) 22.0(164)

또한, 장애인차별실태 자료 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

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 문화향유권의 대

표적 침해사례로 문화 공간 편의시설의 미비, 문화비용, 

참여제한(참여거부 등) 등이 조사되었다.

문화 공간 편의시설의 미비에 대하여, 예를 들어 친

구들과 함께 극장에 갔으나 휠체어 좌석이 따로 마련되

어 있지 않아서 혼자 뒤에서 관람을 하게 된 경우, 영화

관 입구에 수많은 계단에 좌절하여 되돌아온 경우 등 

문화생활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실제로 

건국대학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연구소’에서 

2008년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문화예술공간을 직접 

장애인과 함께 돌아보며 점수를 매겨본 결과 영화관의 

경우 국내 대표 영화관 5곳(강변․용산 CGV, 메가 박

스 신촌․코엑스, 씨너스 단성사) 중 장애인 전용석을 

확보한 곳은 용산 CGV가 유일했으나, 자리의 위치가 

비장애인들이라면 거의 선택하지 않는 맨 앞줄 가장자

리로 배치되어 있어 그저 구색을 맞추는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최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시사회’ 등이 

많이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방문을 대비

해 휠체어를 구비해 둔 영화관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곳은 메가 박스 신촌점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추정 장애 인구는 2000

년 약 1,449,496명이던 것이 2005년에는 2,148,686명으

로 증가하였고, 2011년에는 2,683,477명으로 증가하여 

지난 10년간 1,233,981명이 증가하였다[5]. 장애유형의 

확대와 고령화 등으로 장애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 사립문화 시설, 교통

시설 등의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 미흡으

로 장애인이 문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9]. 사회적 장벽으로 인한 장애

인의 문화소외 현상은 사회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반적인 실

태를 파악한 후 필요한 사회적 장치들을 마련하려는 적

극적인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문화비용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활

동 참여가 어려운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

해 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 및 여행바우처(여행이용

권), 스포츠바우처(스포츠이용권)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도 소외계층

의 문화향유 확대 지원방안’을 위해 2011년보다 280억

원이 늘어난 1,181억 7,000만원을 책정하였다. 이 예산

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를 위해 문화․여행․스포츠관람 바우처 및 사회적 취

약계층․세대별 문화인프라 확충, 기부와 나눔활동 확

산을 위해 계획되었는데 문화바우처 및 여행바우처, 스

포츠바우처 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으로 한정되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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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4일부터는 기존의 문화이용권에 여행과 

스포츠 관람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을 개시하였다. 3개의 이용권이 하나의 이

용권으로 통합됨에 따라 기존에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을 이용자가 각각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

어지고, 1개의 카드로 자유롭게 이용 분야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9]. 통합 전 문화이용권의 연간 

가구당 지원금이 5만원에서 통합 후 1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고는 하지만, 사업대상은 여전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문화취향은 경제 자본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본이 많은 개인들은 값비싼 오페

라나 뮤지컬에서부터 무료에 가까운 대중음악 등 다양

하게 문화예술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반면, 자본이 적

은 개인들은 가격이 비싼 상품보다는 그렇지 않은 문화

예술 상품을 중심으로 소비가 집중화될 것이다. 개인의 

경제적 규모는 개인의 문화예술 레퍼토리 다양성에 영

향을 끼칠 수 있다[14]. 장애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비장

애인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로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2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2011년 6월 기준 371.3만원)의 53.4% 수준으로 나타났

다. 또한 장애인 취업률은 35.5%로 전체 국민(60.3%)의 

59% 수준인 반면 실업률은 7.8%로 전체 실업률(2011년 

5월) 3.2%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취업 장애인

(임금근로자 기준)의 임금 수준은 142만원으로 이는 우

리나라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260만원(고용노동부,「사

업체 노동력조사」(2011년 5월, 5인 이상 사업체 기준))

의 54.6%에 불과한 수준이다[5]. 사회제도 변화 및 사회

여건의 성숙에 따라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 향유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게도 예외

가 아니다. 문화적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보편성

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이 위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전반적으로 장애인들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위치에 있는 상황임에도, 문화 활동 지원이 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문화권의 보

편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비장애인

과의 문화 격차를 점점 크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Ⅳ. 결론 및 제언

최근의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문화 향유 확산 추

세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화시설 및 문화공간에서 제

공하는 프로그램들은 비장애인 중심이어서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들의 참여

율마저도 저조한 실정이다. 

사실 장애인들은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음

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문

화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그 결과 문화 활동

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문화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 문화관련 시설인 지역사

회 문화의 집 등은 예산 및 인력의 부족, 그리고 편의시

설 미비 등 물리적인 설비의 부족으로 장애인 프로그램

을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는 장애

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을 제공하

고 있으며 편의시설이나 교통 등 장애인의 이동에 어려

움이 없도록 하는 보편적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2][11].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 문화권은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는 점이 법적·제도적으로도 규정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문화생활 및 문화 활동에 제

약과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권리로서

의 인식이 부족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리고 그러한 인식부재는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선별적 지원 수준에 계속 머무르게 만들며, 비장애인과

의 문화격차와 더불어 장애인 내에서의 문화격차가 동

시에 발생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사각지대는 더욱 넓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기본적 권리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이미 보편성의 개

념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장애인 문화권은 보

편적 권리로서 보장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

은 비장애인과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편견 및 사회적 

장애로 문화향유에 제약과 차별이 존재해 왔던 만큼 장

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실현이 무엇보다 요구되며 실질

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Affirm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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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1가 시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문화권 보장과 실현을 위

한 정책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한정

된 문화바우처 사업의 대상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야 한다. 우리 사회의 높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은 장애

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격차를 발생시켰고 그 영향력

은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왔다. 장

애인들이 경제력에 제약받지 않고 문화생활과 문화 활

동에 참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적 지

원책은 일부 장애인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에게 필

요한 것이다.  

둘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 문화지원을 전

담하는 독립된 장애인문화국의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장애인 문화와 관련하여, 예술

국 예술정책과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들 중의 일부분으

로서 장애인 문화예술을 다루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과의 업무에는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또한 문

화정책국에서 장애인문화를 다루는 부서는 없으며, 다

만 문화여가정책과에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증대에 관

한 내용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체육국 내에 장애인체

육과가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지원체계로는 그동안 권

리로서의 문화적 삶을 인정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문화

소외와 문화격차를 해소하기에 미흡하다. 또한 복잡 다

양한 장애인 대상 문화사업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접근

성 등을 고려, 장애별·기능별 등 전문적 장애인 문화정

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문화국은 이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적극적인 장치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주기적으로 장애인의 문화 활동과 문화욕구에 

관한 전국단위의 실태조사가 요구된다. 그동안 장애인

들은 공급자 중심의 문화적 수혜자로서만 존재해 왔다. 

권리에 기반한 복지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무

엇보다 필요한 것은 수요자 중심적 태도라고 할 수 있

1. 적극적 조치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해 과거 차별의 결과를 보상

하고, 현재와 미래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국가 정책을 의미

함. 선천적 특성이나 후천적 조건 등에 의해 관행적 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적극적 조치의 근본 취

지임[12].    

다.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문화에 대한 욕구와 문화향

유 정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문화

정책 수립과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문화적 주체로 회복시키는 근간이 되리

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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